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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소 하던 대로 머리를 손질하

는데도 어쩐지 머리가 납작해보

이고 볼륨이 잘 살지 않아 고민

인 이들이 많다. 특히 50대 이상

으로 접어든 중년이라면 두피와 

모발에도 노화가 시작된 신호이

다. 나이가 들수록 피부도 탄력

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듯, 두

피와 모발도 노화의 영향을 받

는다.

노화가 진행되면 혈액순환이 저하돼 두피에도 영양과 

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기 어렵다. 이런 상황이 지속되

면 모낭이 위축되고 모발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큐티클

층이 손상돼 모발이 가늘어지고 힘없이 처지게 된다. 자

연스럽게 헤어 볼륨이 사라지는 것이다. 이럴 때 간단

한 스타일링 방법만 익히면 생각보다 쉽게 볼륨을 살

릴 수 있다.

■ 고개 숙이고 머리 말리기

샴푸 후 머리를 말릴 때 

고개를 숙이고 말리면 자

연스럽게 뒷머리의 볼륨도 

어느 정도 풍성하게 커버할 

수 있다. 

또 머리를 가르마 반대편

으로 넘겨 말린 뒤 원래 가

르마 방향으로 다시 넘기

면 한층 더 볼륨이 살아

난다.

드라이어를 사용할 때에

는‘약풍’으로 말린다. 머리를 숙여 잘 말린 후, 볼륨을 

더하고 싶은 부분의 머리카락을 조금만 잡고 뿌리 부분

에 약한 바람을 살짝 주고 빼는 것을 반복하면 볼륨이 

잘 살아난다. 

■ 헤어 롤, 헤어 제품 사용하기

헤어 롤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. 

볼륨을 살리고 싶은 부위, 특히 

정수리 쪽에 헤어 롤을 말고 드

라이 열을 가하면 한층 더 풍성

한 볼륨 연출이 가능하다. 열을 

가한 뒤 충분히 식히면 더욱 볼

륨이 오래 유지된다.

볼륨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

는 스타일링 과정에서 볼륨을 

살려주는 헤어 제품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. 특히 중

장년층의 경우, 두피에 크게 자극이나 부담을 주지 않으

면서 볼륨 스타일링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

다. 볼륨을 살려주는 제품은 두피와 가까운 모발 뿌리 

부분에 사용하기 때문이다.

볼륨을 살리는 제품은 샴

푸 후 타월로 가볍게 물기를 

제거한 뒤, 볼륨을 원하는 

부위에 뿌리고 드라이를 하

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된다.

잦은 드라이에 모발이 손

상돼 머릿결이 푸석하다면 

촉촉함과 볼륨을 모두 잡

을 수 있는 무스 타입을 사

용하는 것도 좋다.

두피와 모발 탄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회복이 쉽지 

않다. 그러므로 모발과 두피가 건강하더라도 꾸준한 관

리가 필요하다. 자신의 두피와 모발 상태를 정확히 진단

하고, 적절한 샴푸와 헤어 케어 제품을 사용해 미리 관

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.

또한 샴푸로 모발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두피도 

주기적인 스케일링이 필요하다. 두피 팩이나 두피 에센

스 등을 활용해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.

모발에 힘이 없고 볼륨이 쉽게 죽을 땐 ‘이렇게’


